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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결정에 대한 배우자의 영향 연구1)

홍백의*신유미․ **공주영․ **

본 연구는 은퇴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본인 및 배우자 특성을 살펴보아 은퇴정책 수립에 있어 가

구 단위 접근의 중요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제 차 한국노동패널자료 년 조사를. 6 (2003 )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고 은퇴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본인 및 배우자의 인구사회학적 요인, ,

노동시장요인 가족요인을 분석하였다, .

분석결과 첫째 본인의 노동시장요인인 종사상지위와 월평균임금이 은퇴여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은퇴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배우자 요인으로는 배우자의 연령 건. , ,

강상태 학력 및 월평균 임금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본인의 은퇴결정에 대, . ,

한 배우자의 영향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배우자의 연령 건강상태 학력. , ,

등에 유의한 영향을 받는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종사상 지위만이 본인의 은퇴여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론.Ⅰ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전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진행되

고 있다 년 고령자 통계에 의하면 한국의 노인인구비율은 로 인구 명 중 명. 2008 , 10.3% 10 1

이상이 노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년에 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를 넘어. 2000 65 7.2%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이후로 년도 채 되지 않아 그 비율이 이상 상승한 것으로 한국10 3%

의 고령화가 유례없이 가파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선진국들에서는. OECD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의 진입이 거의 세기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는 반면 한국의 경1

우는 년 내외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 장지연 호정화 되어 사회전반에서는 이러한 압20 ( , , 2002) ,

축적 고령화에 대한 대응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매우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고령화와 관련된 논의의 중심에는 노인인구에 대한 사회의 부담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즉 사회적 부양방안에 관한 탐색 및 대안 모색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이는 고령화의 진전,

이 경제성장을 둔화시키고 특히 연금과 의료에 있어 국가재정에 부담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

고령화에 따른 사회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자 선진국에서는 법정 은퇴연령을 늦추거나 자·

1) 본 원고는 아직 미완성 원고이므로 절대 인용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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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적인 은퇴연장을 유도하는 정책을 실시하여 은퇴에 따른 연금 지급을 연장하고 있다 김병(

숙 한국에서도 개인의 은퇴를 늦추고 노인인구를 생산 활동에 참여시키기 위한 방안, 2003). ,

들이 논의되고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중고령자들의 은퇴시기 및 은퇴결정요인 등에 대, ․
한 연구가 중요한 정책적 관심영역이 되고 있다.

현재 은퇴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개인의 건강상태 학력,

과 같은 인적자본특성 및 가구특성 등의 인구사회학적 요인들을 분석한 미시적 연구와 산업

구조의 변화 실업률 및 공적연금의 확대와 같은 국가 경제 및 제도적 차원의 영향을 살펴본,

거시적 연구로 구분된다 권승 황규선 거시적 연구는 사회환경적 요인들이 개인의( , 2004). ․
은퇴 의사결정에 미치는 사회구조적 영향을 파악하는 데 주요 관심이 있는 반면에 개인에

관한 미시적 정보를 이용하는데 한계가 있어 동일한 사회구조적 영향에 노출된 개인의 다양

한 은퇴 결정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파악하는 데에 제약이 있다 이런 점에서 미시적 연구는.

비록 거시적 환경 요인들이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에 한계가 있으나 개인의 다양한 요인들,

이 은퇴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파악하는데 장점을 갖는다.

개인의 은퇴 결정은 본인의 인적자본 건강상태 및 소득과 같은 경제적 요인들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가족적 요인 특히 배우자와 동반 은퇴에 대한 고려가 매우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맞벌이가.

구가 증가함으로 인해 사회전반에서 뿐만 아니라 가족 내에서도 여성의 역할이 두드러짐에,

따라 은퇴 결정을 함에 있어도 배우자의 영향력이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최승현( ,

2006).

은퇴결정에 있어 배우자의 영향에 대한 서구 선진국에서의 연구를 살펴보면 결혼은 배우,

자의 삶이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 의사결정이나 선택의 패턴이 상호 독립적일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므로 결혼한 개인의 의사결정은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 구성원들.

에게 영향을 미치고 영향을 받게 되므로 개인의 은퇴결정 요인을 분석함에 있어서도 배우자,

의 의견과 상태를 반영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Army, 2003; Coile, 2004; O'Rand & Henretta,

1983).

이처럼 은퇴결정에 있어 배우자의 영향은 매우 중요한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선행,

연구에서는 은퇴결정에 있어 배우자의 영향을 고려한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비록 소.

수의 연구에서 은퇴자 개인 특성 중 몇몇 배우자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를 포함하고 있으나

매우 제한된 수준에서 그 영향을 분석한 것이 대부분이다 은퇴결정에 있어 배우자 간 상호.

작용에 대해 살펴본 연구로는 공적연금기대자산 및 은퇴유인들이 남성과 여성의 은퇴결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 지 분석한 것이 유일하나 연구대상을 맞벌이 가구에만 한정하고 있으며,

은퇴결정기대여부를 종속변수로 하여 결과를 추정하는 데 그치고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분석대상을 맞벌이 가구뿐만 아니라 비맞벌이 가구까지 확대할 것이

며 배우자 특성과 관련된 다양한 개인의 은퇴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살펴,

볼 것이다 또한 이러한 배우자의 영향력이 남성과 여성 즉 성별에 따라 어떤 차이가 나타. ,

나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은퇴 결정에 있어 배우자의 영향력이 있는지를 밝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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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적 연구로서 향후 우리나라 고령자의 은퇴 정책 수립에 있어 가구 단위 접근의 필요성

을 제기하며 이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할 것이다.

선행연구검토.Ⅱ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중고령자의 은퇴와 관련된 연구들은 크게 미시적 연구와 거시적․
연구로 대별될 수 있으며 은퇴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결정요인들이 기존의 선행연구,

들을 통해 밝혀진 바 있다 거시적 연구들은 산업구조의 변화나 공적연금의 확대 등과 같은.

국가 경제 및 제도적인 차원이 개인의 은퇴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찰하고 있는 반면,

미시적 연구들은 개인의 학력이나 건강상태와 같은 미시적 특성이 은퇴에 어떠한 영향을 미

쳤는지 살펴보고 있다 권승 황규선 이철희( , , 2004; , 2003; Costa, 1995; Gruber & Wise, 1999;

특히 최근 들어 맞벌이 가구가 증Ippolito, 1990; Bound, Schoenbaum & Waidmann, 1995).

가하고 은퇴 시까지 근무하는 여성이 많아짐에 따라 미시적 연구들에서 은퇴결정에 있어 부

부 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것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최승현 은 맞벌이가구의 은. (2006)

퇴행태에 관한 연구에서 한 가구 내에서 부부 간 의사결정의 상호의존성이 고려되지 않는다

면 그 결과에는 상당한 편의와 저평가 위험의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하였,

다.

본 연구는 미시적 자료를 이용하여 개인의 은퇴결정에 개인적 요인과 가족적 요인 특히,

배우자의 영향이 어떠한지 규명하고자 하기 때문에 선행연구를 검토함에 있어 주로 미시적

연구 특히 배우자의 영향을 동시에 고려한 동반은퇴와 관련된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

국외에서는 이미 동반은퇴 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Joint retirement) .

는 미국 맞벌이부부의 은퇴시기와 그 양상을 살펴 본 연구를Gustman & Steinmeier(2000)

통해 은퇴결정이 배우자 간에 상호의존적인 의사결정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며 부부가 비슷한,

시기에 은퇴하는 동반은퇴의 경향이 크게 나타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에 대한 후속연.

구에서는 부부 간의 은퇴시기가 상호의존적으로 결정되는 이유를 분석하였는데 동반은퇴 양,

상에 여가가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은퇴 이후에 배우자와 여가를 함‘ ’ . ,

께 즐기는 것에 얼마나 많은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 자신의 퇴직결정 시 배우자의 퇴직여부

를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남편과 시간을 보(Gustman & Steinmeier, 2004). ,

내는 것에 가치를 크게 두는 경우에만 남편의 은퇴가 자신의 은퇴를 고려하는 데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남성의 경우에는 배우자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즐기는 지의 여. ,

부와 상관없이 배우자가 은퇴하였다면 자신도 은퇴를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배,

우자와 여가를 보내는 것이 즐겁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은퇴를 고려하는 데 있어 배우자의

영향이 거의 두 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의 연구에서는 배우자 간의 동반은퇴가 흔하게 나타나기는 하Coile(2004) (common)

지만 보편적인 현상 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부, (universal phenomen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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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은퇴시기에 대한 자료 분석에 근거하는데 일 년 내에 부부가 함께 은퇴한 경우는 전체,

의 에 지나지 않으며 여성이 먼저 은퇴한 경우가 남편이 먼저 은퇴한 경우가15% , 31%, 54%

에 이른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결국 동반은퇴의 양상은 다양한 은퇴패턴 중 일부를 설명할.

뿐이며 부부의 은퇴결정은 배우자 간 상호작용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구 전체의,

상황을 반영하는 복잡한 과정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전제 하에 는 사회보장급여나 사적연금과 같은 은퇴유인이 배우자 각각의 은Coile

퇴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와 이러한 은퇴유인이 배우자 서로에게 미치는 일출효과

(spill-over effect)2)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여성의 경우도 남성과 동일하게 자신의.

사회보장급여나 사적연금과 같은 은퇴유인이 증가하면 은퇴 가능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

났는데 이는 여성이 단순히 남편의 은퇴여부에 따라 은퇴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은퇴관련 경제적 이득을 고려하여 은퇴결정을 내리고 것을 보여준다 또한 여성의 은퇴유인.

은 남성의 은퇴결정에 중요한 일출효과를 보이고 있으나 남편으로부터의 일출효과가 부인의,

은퇴결정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하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여.

성의 경우 여가의 대체효과가 남성의 비해 약하지만 남성의 경우는 여가를 자신의 배우자와

함께 보낼 때 즐겁고 대체효과가 더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의 연구에서는 은퇴결정에 있어 부부 상호 간의 영향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의Pienta(2003)

맥락에서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 지 살펴보았다 특히 여성의 경우 직장과 가사 일.

을 양립해야 하므로 가족의 간섭이 적고 많음에 따라 노동행위가 결정된다고 보았고 남성보,

다 배우자 및 가족적 요인들에 의해 은퇴결정에 더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분석결과 남편이 사무직에 종사할 경우에 여성이 은퇴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양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에는 여성과 남성 모두 은퇴할 가능성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외에 배우자 간 나이차 교육수준 차 부양 자녀 수 결혼기간 및 순 자. , , ,

산과 같은 가족관련 요인이 은퇴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남녀 모두에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내에서는 동반은퇴에 대한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은퇴결정요인으로, ,

배우자의 영향 및 부부 간의 상호작용을 살펴본 연구도 미비한 실정이다 김지경 은 한. (2005)

국노동패널 차년도 중 고령자 부가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성별에 따른 구체적인 은퇴사유6 ·

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남녀 모두 건강의 문제로 인해 은퇴를 하게 되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남성은 정년은퇴 권고사직이나 명예은퇴가 높은 비율을 보였고 여, , ,

성의 경우에는 가족원 돌보기와 가계의 여유 및 여가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

는 여성의 경우 은퇴결정 시 가족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는 의 분석과 동일한Pienta(2003)

결과를 도출하고는 있으나 은퇴결정에 있어 배우자 간 영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는 않았다.

2) 한 요소의 생산활동이 그 요소의 생산성이나 다른 요소의 생산성을 증가시켜 경제 전체의 생산

성을 올리는 현상을 일출효과 라고 함 일출은 물 같은 액체가 흘러넘치는 현상을 말하는데(spillover) . ,

이 연구에서는 일출효과의 결과를 비대칭적인 여가의 대체효과로 설명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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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승과 황규선의 연구 은 은퇴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개의 독립변수 중의 하나로(2004) 11

가족구조를 설정하였는데 부부끼리만 사는 세대를 기준변수로 삼아 세대 세대 및 독거‘ ’ , 1 2 , 3

로 구분한 가족구조에 따른 은퇴여부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부부와 자녀가 함께 동거하는.

세대 가구의 경우 부부끼리만 사는 경우에 비해 은퇴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낮았고 부부끼2 ,

리만 사는 경우에는 독거인 경우에 비해 은퇴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가족에 대한 부양 부담이 존재하는 경우에 은퇴상태에 있을 가능성

이 낮아진다는 가족구조와 개인의 은퇴여부 사이의 상호작용 관계를 밝혔다.

은퇴결정에 있어 배우자 간의 상호작용에 대해 밝힌 최승현 의 연구에서는 배우자의(2006)

은퇴유인 공적연금기대자산 비임금소득액 배우자와의 연령차이 배우자의 건강상태 배우자( , , , ,

의 시간당 임금액 등이 본인의 은퇴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지와 그 반대로 본인의 은)

퇴유인에 의한 배우자의 은퇴결정 행태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남성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

은퇴유인이 자신의 은퇴결정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준 반면 여성의 경우는 그렇지 않

은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의 연구결과와 동일하다 이러한, Gustman & Steinmeier(2004) .

결과를 남성과 여성의 여가가 보완재 관계로 설명하고 있는데 남성은 자신의 여가와 배우자,

의 여가가 상대적으로 강한 보완관계에 있는 반면 여성은 약한 보완관계를 보인다고 하였,

다.

위에 언급한 국내의 연구들을 보면 은퇴결정에 있어 배우자 간의 상호의존적 패턴이나 동

반은퇴의 양상을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배우자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는 최승현, (2006)

의 것이 유일하나 분석대상이 맞벌이 부부에 한정되어 있고 예측변수를 사용하고 있다는 한,

계를 지적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맞벌이가구 뿐 만 아니라 부부 중 한 명 만 노동시장경력이 있는 비

맞벌이 가구까지 연구대상을 확대하였으며 본인 및 배우자의 학력 건강상태 종사상 지위, , , ,

월평균 임금액 자녀수와 같은 변수를 분석에 포함시켜 이러한 부부의 특성들이 본인 및 배,

우자의 은퇴결정에 어떠한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또한 성별에 따라 은퇴결정에 본인 및.

배우자의 특성이 어떻게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Ⅲ

연구 자료와 연구대상1.

본 연구에서는 은퇴자의 은퇴결정에 미치는 배우자의 영향에 대해 분석하기 위해 차 한6

국노동패널 자료를 사용하였다 한국노동패널 자료는 가구를 조사 대상으로 하는 가구용 자.

료와 가구에 속한 만 세 이상의 가구원을 조사 대상으로 한 개인용 자료로 구분되는데 이15

중에서 개인공통자료 가구자료와 년 중고령자 부가조사 자료를 통합하여 이용하였다, 2003 .․
개인공통자료는 개인의 성별 나이 학력 거주 지역 혼인상태는 물론 경제활동상태 소득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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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및 소비 교육 및 직업훈련 고용상의 특성 및 지위 근로시간 직무만족 및 생활만족 구, , , , ,

직활동관련 사항 노동시장 이동 사항 등의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또한 년 중고령자부가조사 자료는 고령화 사회로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고령자들의2003 ․
노후 대책 및 근로실태 파악을 위해 만 세 이상 모든 개인을 조사대상으로 하여 년에50 2003

은퇴여부 은퇴연령 은퇴이유는 물론 은퇴 후 재취업여부 생애 주된 일자리에 대한 정보, , , ,

고령자들의 소득원과 관련된 정보 등을 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은퇴자 및 비은퇴자 그리고 배우자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개인공통 변수,

가구특성 변수와 중고령자 부가조사 변수를 취합하기 위해 차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취합6․
하였다 분석에 포함된 대상은 년 현재 만 세이고 기혼유배우자인 개인으로 최종적. 2003 50~59

으로 분석에 포함된 대상자는 커플로 총 명이 선정되었다352 704 .

변수에 대한 개념 및 정의2.

가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은퇴여부로서 은퇴 한 경우와 은퇴 하지 않은 경우 및 과거취업경

험이 없는 경우의 가지로 구분하였고 이들 중 배우자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만을 분석대상3 ,

에 포함하였다 단 남성의 경우 과거취업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자가 케이스에 불과하여. , 2

이를 분석에서 제외하였고 이에 은퇴를 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가지로 구분하여 분석, 2

하였다 여성의 경우에는 은퇴 한 경우 은퇴하지 않은 경우 및 과거취업경험이 없는 경우로. ,

개의 범주로 나누었다3 .

나 독립변수.

본 연구에서 은퇴자의 은퇴결정에 미치는 배우자의 영향요인으로 선정한 독립변수는 본인

및 배우자의 인구사회학적요인 노동시장요인과 가족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인구사회학적, .

요인에는 성별 은퇴당시의 연령 건강상태와 학력이 포함되었고 노동시장요인으로는 본인, , ,

및 배우자의 종사상지위와 임금수준이 고려되었다 마지막으로 가족요인에는 미성년자녀 유.

무를 투입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와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인구사회학적 요인1)

성별①

노동패널 자료에서 성별변수는 남자와 여자로 구분되어 있는데 남자를 기준집단으로 하여

가변수 화 하였다(dummy cod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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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②

연령변수는 만 세 이상 세 이하로 제한되어 있으며 배우자의 나이는 년 조사당시50 59 , 2003

의 만 나이를 사용하였고 은퇴자와 배우자는 은퇴당시의 만 나이를 사용하였다.

학력③

노동패널 자료에서 학력변수는 미취학 무학 초등교육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일반, , , , , ,

대학 대학원 석사 대학원 박사의 범주로 구분되어 있다 이를 중학교 졸업이하 고등학교, , . (1),

졸업 전문일반대학졸업 대학원 졸업 이상 으로 다시 범주화하였다 기준변수는 중(2), / (3), (4) .

학교 졸업이하 이다(1) .

건강상태④

노동패널 자료에서 아주 건강함 건강함 보통 건강하지 않음 아주 건강하지 않음의 서열, , , ,

변수로 되어 있어 이를 역 코딩하여 사용하였다.

은퇴여부에 따라 비은퇴자와 과거취업경험이 없는 자와 배우자는 년 조사당시의 건강2003

상태를 사용하였고 은퇴자와 배우자는 은퇴전의 건강상태를 사용하였다 은퇴전 건강상태가.

결측인 경우는 년 차년도값으로 대체하여 사용하였다2003 (6 ) .

노동시장 요인2)

종사상지위①

노동패널 자료에서 취업여부 및 종사상지위를 변수를 사용하여 종사상지위를 상용직(1),

임시일용직 자영업 미취업자 로 재범주화하였고 기준변수는 상용직 이다/ (2), (3), (4) (1) .

은퇴여부에 따라 비은퇴자와 과거취업경험이 없는 자와 배우자는 년 조사당시의 종사2003

상지위를 사용하였고 은퇴자와 배우자는 은퇴전의 종사상지위를 사용하였다.

월평균 임금②

노동패널에서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를 구분하여 월평균 임금을 측정하였는데 재범주

화한 종사상지위변수를 이용하여 종사상지위가 상용직 임시 일용직인 경우는 임금근로자의, /

월평균임금을 자영업자인 경우는 비임금근로자의 월평균임금을 사용하였고 미취업자의 경우,

는 으로 설정하였다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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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여부에 따라 비은퇴자 과거취업경험이 없는 자 및 그의 배우자는 년 조사당시의, 2003

월평균임금을 사용하였고 은퇴자와 그의 배우자는 은퇴 전의 월평균임금을 사용하였다.

가족 요인3)

고등학생이하 자녀유무①

노동패널 자녀의 고등학생이하 자녀유무변수를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기준변수는 고등학생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이다.

표 독립변수 속성 및 측정수준< 1>

항목 변수 명 변수속성 측정수준

인구사회학

적요인

성별 남 여1. ,2. 비연속

연령 만 세 이상 세 이하50 59 연속

학력

중학교 졸업이하1.

고등학교 졸업2.

전문일반대학 졸업3. /

대학원 졸업 이상4.

비연속

건강상태
은퇴전 건강상태 은퇴 전 건강상태가 결측인 경우(

차년도 값 사용6 )
연속

노동시장

요인

종사상지위

은퇴전 종사상 지위

상용직1.

임시일용직2. /

자영업3.

미취업4.

비연속

임금수준 은퇴전 월평균임금액 연속

가족요인
고등학생이하

자녀유무
유 무1. , 2. 비연속

다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기술통계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은퇴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본인 및 배우자의 특성을 분석해보고 연구대상을 성별로 구분하,

여 각각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각 회귀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비교 분·

석하였다 분석모형 은 전체의 은퇴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은퇴여부를. I

종속변수로 하여 독립변수를 적용하였다 그리고 성별에 따른 본인 및 배우자 특성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남성의 경우 종속변수를 은퇴를 한 경우와 은퇴하지 않은 경우로 구분하여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여성의 경우는 은퇴 여부에 과거취업경험이 없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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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까지 포함하였기에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에 분석모형은 다음.

과 같다.

분석모형< I >

은퇴여부 성별 본인연령 본인학력 본인은퇴시건강상태 본= a1 + b1* + b2* + b3* +b4* + b5*

인은퇴시종사상지위 본인은퇴시월평균임금액 은퇴시배우자연령 은퇴시배우+ b6* + b7* + b8*

자학력 은퇴시배우자건강상태 은퇴시배우자종사상지위 은퇴시배우자월평+ b9* + b10* + b11*

균임금액 고등학교이하자녀유무+ b12*

분석모형< II >

남성의 은퇴여부 남성은퇴연령 은퇴시배우자연령 남성학력 은= a1 + b1* + b2* + b3* +b4*

퇴시배우자학력 남성은퇴시건강상태 은퇴시배우자건강상태 남성은퇴시종사+ b5* + b6* + b7*

상지위 은퇴시배우자종사상지위 남성은퇴시월평균임금액 은퇴시배우자월+ b8* + b9* + b10*

평균임금액 고등학교이하자녀유무+ b11*

분석모형< >Ⅲ

여성의 은퇴여부 여성은퇴연령 은퇴시배우자연령 여성학력 은= a1 + b1* + b2* + b3* +b4*

퇴시배우자학력 여성은퇴시건강상태 은퇴시배우자건강상태 여성은퇴시종사+ b5* + b6* + b7*

상지위 은퇴시배우자종사상지위 여성은퇴시월평균임금액 은퇴시배우자월+ b8* + b9* + b10*

평균임금액 고등학교이하자녀유무+ b11*

분석결과.Ⅳ

기술통계 분석1.

가 은퇴여부.

성별에 따른 은퇴여부를 살펴본 결과 전체 명 중 은퇴자는 명 비은퇴자는 명704 146 , 456 ,

과거에 취업경험이 없는 경우가 명이었다 남성 은퇴자는 모두 가구주로 나타났으며 여102 . ,

성은 명이 가구주인 것을 제외하고 모두 배우자였다 전체 은퇴자 명 중 남성이 명으2 . 146 60

로 를 차지하고 여성이 명으로 를 차지하여 남성보다 여성이 많은 것으로 나41.1% , 86 58.9%

타났다.

비은퇴자의 경우는 남성이 명으로 를 차지하고 여성이 명으로 를 차지288 63.2% , 168 36.8%

하였다 또한 과거취업경험이 없는 경우는 전체 명 중 여성이 명인 것으로 나타나 대. 102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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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98%) .

표 가구주 여부 및 성별에 따른 은퇴여부< 2>

은퇴

여부

은퇴 또는

은퇴 후 소일거리
은퇴하지 않은 경우 과거에 취업경험없음

구분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가구주 60(100) 2(2) 288(99) 0(0) 2(100) 0(0)

배우자 0(0) 84(98) 2(1) 168(100) 0(0) 100(100)

합계 60(100) 86(100) 290(100) 168(100) 2(100) 100(100)

나 은퇴여부에 따른 특성.

연구 대상자의 은퇴여부에 따른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아래 표 와 같다< 3> .

먼저 성별구성을 보면 은퇴자의 경우 남성이 여성이 이었으며 비은퇴자의, 41.1%, 58.9% ,

경우는 남성이 여성이 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과거취업경험이 없는 자는 여63.2%, 36.7% .

성이 를 차지하여 대다수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98% .

은퇴자의 학력의 경우 중졸이하가 로 가장 많았으며 고등학교 이하가 전문50.7% , 31.5%, /

일반대학이 대학원 이상이 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은퇴자의 학력 역시 은퇴자의15.8%, 2.1% .

것과 유사한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중졸이하가 가장 많아 다음으로 고등학교 이하, 50.9%,

전문 일반대학교 대학원이상이 를 차지하였다 과거 취업경험이 없는 자32.9%, / 12.9%, 3.3% .

의 경우도 중졸이하가 고등학교 이하가 전문 일반대학은 인 것으로 나타55.9%, 31.4%, / 12.7%

났으며 대학원 이상은 한 명도 없었다, .

건강상태를 살펴보면 은퇴자의 경우 건강이 아주 안 좋다고 응답한 비율은 인데 비은, 9% ,

퇴자의 경우는 과거 취업경험이 없는 자의 경우 에 불과하였다 건강하지 않다고1.3%, 1% .

응답한 비율은 은퇴자의 경우 비은퇴자 과거취업경험이 없는 자가 로20.5%, 16.4%, 22.5%

나타났다 은퇴자의 비은퇴자 과거 취업경험이 없는 자의 가 건강상태가. 31.7%, 36.8%, 46.1%

보통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은퇴자의 경우 비은퇴자의 과거 취업경험이 없는 자, 31%, 44.3%,

의 가 자신이 건강하다고 응답하였다 아주 건강이 좋다고 응답한 은퇴자는 전체28.4% . 8.3%

이며 비은퇴자의 경우는 과거 취업경험이 없는 자는 인 것으로 나타났다, 1.1%, 2% .

연구대상자의 종사상 지위를 보면 전체 은퇴자 중 가 은퇴 이전에 상용직에 종사하였, 11%

으며 는 임시 일용직에 종사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은퇴 이전에 자영업에 종사한 경우는, 2.8% / .

이며 미취업자는 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은퇴자의 경우 상용직에 종사하28.3% 57.9% .

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이며 임시 일용직 자영업의 경우는 으로36.2% , / 12.9%, 34.2%

나타났고 미취업자 상태라고 응답한 경우는 으로 나타났다, 16.7% .

고등학생이하 자녀유무를 보면 고등학생이하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은퇴자는 없는, 4.1%,

은퇴자는 이며 고등학생이하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비은퇴자는 없다고 응답한95.9% , 5.5%,

비은퇴자는 로 나타났다 또한 과거취업경험이 없는 자는 가 고등학생 자녀가 있94.5% .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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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응답하였고 가 고등학생이하 자녀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95.1% .

연구대상자 연령 및 월평균임금액에 대한 일반적인 특성은 표 에 나타나있다 먼저 은< 4> .

퇴자 명에 대한 은퇴당시 평균 연령은 세로 나타났으며 비은퇴자의 평균연령은146 47.51 ,

세 과거취업경험이 없는 자의 경우는 세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은퇴자의 월평균임54.48 , 53.31 .

금액은 평균 약 만 원이며 비은퇴자의 경우는 약 만원이었다36 , 139 .

표 연구대상자의 은퇴여부에 따른 일반적인 특성< 3>

단위 명: (%)

변수 구분 은퇴자 비은퇴자
과거 취업경험

없는 자

성별
남성 60(41.1) 288(63.2) 2(2)

여성 86(58.9) 168(36.8) 100(98)

학력

중졸이하 74(50.7) 232(50.9) 57(55.9)

고등학교 46(31.5) 150(32.9) 32(31.4)

전문일반대학/ 23(15.8) 59(12.9) 13(12.7)

대학원이상 3(2.1) 15(3.3) 0(0)

건강상태

건강이 아주 안 좋음 13(9.0) 6(1.3) 1(1)

건강하지 않음 30(20.5) 75(16.4) 23(22.5)

보통임 46(31.7) 168(36.8) 47(46.1)

건강함 45(31.0) 202(44.3) 29(28.4)

아주 건강함 12(8.3) 5(1.1) 2(2)

종사상

지위

상용직 16(11.0) 165(36.2) 0(0)

임시일용직/ 4(2.8) 59(12.9) 0(0)

자영업 41(28.3) 156(34.2) 0(0)

미취업 84(57.9) 76(16.7) 102(100)

고등학생이하

자녀유무

유 6(4.1) 25(5.5) 5(4.9)

무 140(95.9) 431(94.5) 97(95.1)

표 연령 및 월평균임금액 일반적 특성< 4>

변수
은퇴자 비은퇴자 과거 취업경험 없는 자

빈도 평균 표준편차 빈도 평균 표준편차 빈도 평균 표준편차

연령 146 47.51 9.04 456 54.48 2.59 102 53.31 2.30

월평균임금만원( ) 111 36.27 77.90 449 138.76 158.72 102 0 0

은퇴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본인 및 배우자 특성 로짓분석2. :

표 는 가구주의 은퇴결정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본인 및 배우자 특성 요인에 대한 로< 5>

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여기서 로짓은 은퇴하지 않았다는 응답에 대비해 은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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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는 응답의 로그오즈 이다 전체 모형의 적합성은(log-odds) . 값이 로 나타나 통142.968

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와 의 값은 로 나타나 가구주의 은퇴결정 여부에 본인. Cox Snell R² .377

및 배우자 변수들에 의해 가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37.7% .

각 변수들의 효과를 살펴보면 가구주의 은퇴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배우자 요인으로 배우,

자의 연령 건강상태 학력 월평균 임금이 있으며 본인 종사상지위 및 본인 월평균임금이, , , ,

있다 그러나 성별 본인연령 본인 학력 본인 건강상태 배우자 종사상지위 고등학생이하. , , , , ,

자녀유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본인의 종사상지위는 자영업인 경우 상용직에 비해 은퇴하지 않을 가능성이 배 증가하.130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인의 월평균임금의 경우 부 의 관계를 보여 월(odds=.13, p<.05), (-)

평균임금액이 많을수록 은퇴하지 않을 가능성이 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327 (odds=.327,

p<.05).

다음으로 배우자 요인을 살펴보면 배우자 연령의 경우 부의 관계로 배우자의 연령이 많을,

수록 은퇴하지 않을 가능성이 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배우.532 (odds=.532, p<.01).

자 학력은 전문 일반대학을 졸업한 경우는 정의 관계를 보여 중졸이하보다 가구주가 은퇴할/

가능성이 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배우자가 고등학교를21.273 (odds=21.273, p<.05).

졸업하거나 대학원이상을 졸업한 경우는 가구주의 은퇴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배우자 건강상태는 정의관계로 배우자의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가구주가 은.

퇴할 가능성이 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가구주의3.258 (odds=3.258 , p<.01).

은퇴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배우자 요인으로 배우자의 월평균 임금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배우자의 월평균 임금의 경우 부의 관계로 배우자의 월평.

균 임금이 높을수록 가구주가 은퇴하지 않을 가능성이 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958

(odds=.958,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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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가구주의 은퇴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로짓분석 결과< 5>

변수  Wald  Exp()

상수 30.196 16.185*** 26699737876771.430

본인 성별 기준남성( : )

여성 26.087 213449368240.229

본인 연령 -.080 .442 .923

본인 학력 기준중졸이하( : )

고등학교 -.297 .162 .743

전문일반대학/ -1.415 1.337 .243

대학원 이상 -1.131 .434 .323

본인 종사상지위 기준상용직( : )

임시일용직/ -.207 .051 .813

자영업 -2.038 6.102** .130

미취업 -3.486 1.776 .031

본인 건강상태 -.082 .075 .921

본인월평균임금 -1.119 5.013** .327

배우자 연령 -.532 9.055*** .587

배우자 학력 기준중졸이하( : )

고등학교 1.250 2.529 3.489

전문일반대학/ 3.057 5.240** 21.273

대학원 이상 29.697 .000 7894089894145.420

배우자 건강상태 1.181 9.592*** 3.258

배우자 종사상지위 기준상용직( : )

임시일용직/ -1.409 .883 .244

자영업 -.213 .060 .809

미취업 -1.037 1.223 .355

배우자월평균임금 -.015 4.054** .985

고등학교이하자녀유무기준유( : )

무 1.937 1.035 6.938

N 302

-2Log Likelihood 118.172

 142.968(20)
***

와 의Cox Snell   .377

*p<.1, **p<.05 ***p<.01

다음 표 은 남성의 은퇴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본인 및 배우자 특성 요인에 대한 로지< 6>

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전체 모형의 적합성은. 값이 로 나타나 통계적으139.615

로 유의하였다 와 의 값은 로 나타나 남성의 은퇴결정 여부에 본인 종사상. Cox Snell R² .369

지위 본인 월평균임금과 배우자 연령 배우자 건강상태 배우자 월평균임금 변수들에 의해, , ,

가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37.7% .

우선 본인 변수가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본인 월평균임금의 경우 부의 관계를 보여 월,

평균임금액이 많을수록 은퇴하지 않을 가능성이 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328 (odds=.328,

본인 종사상지위의 경우 자영업이 상용직보다 은퇴하지 않을 가능성이 배 증가하p<.05). .809

는 것으로 나타났다(odds=.809, p<.05).

다음으로 배우자와 관련된 변수를 살펴보면 배우자 연령은 부의 관계로 남성의 경우 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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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연령이 많을수록 은퇴하지 않을 가능성이 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585 (odds=.585,

배우자 학력이 중졸이하인 경우보다 전문일반대학을 졸업한 경우가 남성이 은퇴할p<.01). /

가능성이 배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남성의 경우 배우자의21.69 (odds=.21.69, p<.05).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은퇴할 가능성이 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307 (odds=3.307, p<.01).

마지막으로 배우자의 월평균임금은 부의 관계를 보여 배우자의 월평균임금액이 많을수록 남

성이 은퇴하지 않을 가능성이 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985 (odds=.985, p<.05).

표 남성의 은퇴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로짓분석 결과< 6>

변수  Wald  Exp()

상수 30.941 16.162*** 27371413366698.490

본인 연령 -.079 .427 .924

본인 학력 기준중졸이하( : )

고등학교 -.328 .201 .720

전문일반대학/ -1.439 1.386 .237

대학원 이상 -1.155 .453 .315

본인 건강상태 -.080 .071 .923

본인월평균임금 -1.115 4.968** .328

본인 종사상지위 기준상용직( : )

임시일용직/ -.268 .086 .765

자영업 -2.039 6.080** .130

미취업 -3.456 1.744 .032

배우자 연령 -.535 9.170*** .585

배우자 학력 기준중졸이하( : )

고등학교 1.264 2.613 3.541

전문일반대학/ 3.077 5.314** 21.690

대학원 이상 29.729 .000 8151745986842.280

배우자 건강상태 1.196 9.807*** 3.307

배우자 종사상지위 기준상용직( : )

임시일용직/ -1.358 .819 .257

자영업 -.212 .060 .809

미취업 -1.047 1.245 .351

배우자월평균임금 -.015 4.106** .985

고등학교이하자녀유무기준유( : )

무 1.934 1.029 6.918

N 303

-2Log Likelihood 118.447

 139.615(19)***

와 의Cox Snell   .369

*p<.1, **p<.05 ***p<.01

표 은 여성의 은퇴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다항로지스틱 분석을 수행한 결< 7>

과이다 여성의 경우 남성과 달리 은퇴여부는 물론 과거 취업경험이 없는 경우를 포함하여.

다항로지스틱 분석을 수행하였다 전체 모형의 적합성은. 값이 로 나타나 통계적으282.312

로 유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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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은퇴자와 비은퇴자를 비교한 결과를 살펴보면 배우자의 종사상지위가 상용직에 비해,

자영업인 경우가 은퇴하지 않을 가능성이 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09.892 (odds=109.892,

그 외에 변수는 여성의 은퇴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p<.01). .

다음으로 은퇴자와 과거 취업경험이 없는 자를 비교해보면 배우자의 학력이 중졸이하인,

경우보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가 여성이 과거에 취업경험이 없을 가능성이 배2.755

배우자가 중졸이하를 졸업한 경우보다 전문일반대학을 졸업한 경우가(odds=2.755, p<.05), /

여성이 과거 취업경험이 없을 가능성이 배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8.322 (odds=8.322,

p<.01).

이상 성별에 따른 은퇴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결과를 종합해보면 남성의 경우,

은퇴결정에 있어 본인 종사상지위 본인 월평균임금과 배우자 연령 배우자 건강상태 배우자, , ,

월평균임금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데 반해 여성의 은퇴결정에있어 배우자

종사상지위와 배우자 학력 변수를 제외한 본인변수는 물론 배우자와 관련된 변수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에 최승현 의 연구에서 부부의 은퇴결정이 서로 상호의존적으로 이루어진다(2005)

는 가정 하에 분석한 결과 남성의 경우 대부분의 배우자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인 반면 여성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배우자 요인이 없었다는 결과와 매우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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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여성의 은퇴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다항로짓분석 결과기준은퇴자< 7> ( : )

비은퇴자 과거 취업경험 무

변수 
Wald


Exp() 

Wald


Exp()

상수 16.059 .000 -1.486 .121

본인 연령 -.031 .067 .970 .086 .916 1.090

본인 학력

기준중졸이하( : )

고등학교 -.401 .484 .670 -.764 2.233 .466

전문 일반대학/ -1.184 .891 .306 -1.190 2.011 .304

대학원 이상 12.836 .000
375314.47

8
14.168 .000

1422102.00

5

본인 건강상태 .033 .015 1.033 .169 .598 1.184

본인 종사상지위

기준상용직( : )

임시 일용직/ -.303 .000 .739 -.348 .000 .706

자영업 -16.099 .000 1.02e-007 -15.531 .000 1.80e-007

미취업 -20.206 .001 1.68e-009 -.066 .936

본인월평균임금 .002 .094 1.002 -.001 .000 .999

배우자 연령 .075 .479 1.078 -.021 .064 .979

배우자 학력

기준중졸이하( : )

고등학교 .390 .529 1.477 1.013 4.663** 2.755

전문 일반대학/ .096 .010 1.100 2.119
9.413**

*
8.322

대학원 이상 1.248 .690 3.483 1.487 2.115 4.425

배우자 건강상태 -.105 .125 .900 -.194 .605 .824

배우자 종사상지위

기준상용직( : )

임시 일용직/ 1.294 1.197 3.646 -.264 .200 .761

자영업 4.699
26.394*

**
109.892 .603 1.705 1.828

미취업 .339 .022 1.403 -2.697 1.758 .067

배우자월평균임금 -.247 .380 .781 -.343 .843 .710

고등학교이하

자녀유무기준무( : )

유 -1.068 .596 .344 -.050 .004 .952

N 312

-2Log Likelihood 353.617

 282.312(38)***

와 의Cox Snell   .595

*p<.1, **p<.05 ***p<.01

결론.Ⅳ

본 연구는 제 차 한국노동패널자료를 분석하여 개인의 은퇴결정에 배우자가 미치는 영향6

을 살펴보았다 은퇴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본인 및 배우자 요인으로는 성별 연령 건강상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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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학력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종사상지위 및 임금수준의 노동시장요인 고등학생 이,

하 자녀유무가 포함된 가족요인이 선정되었으며 이러한 특성들이 성별에 따라 어떠한 차이,

를 보이며 은퇴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지도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가구주의 은퇴여부에는 본인의 노동시장요인인 종사상지위와 월평균임금이 은퇴여부,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상용직에 비해 자영업에 종사할수록 월평균, ,

임금이 높을수록 은퇴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노동시장요인은 경제적인.

상태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은퇴를 결정함에 있어 본인의 경제적인 상황을 주요하게 고려한,

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가구주의 은퇴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배우자 요인으로는 연령 건강상태 학력과 같은, , ,

인구사회학적 요인 및 월평균 임금의 노동시장요인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즉 배우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월평균임금이 높을수록 가구주가 은퇴하지 않을 가능성이. ,

증가하였으며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중졸이하보다 전문일반대학을 졸업한 경우일수록 가구, /

주의 은퇴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배우자의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본인의.

은퇴가능성이 커진다는 결과는 배우자와 함께 여가를 보내는 것에 많은 가치를 두는 경우에

동반은퇴를 고려한다는 선행연구 결과 와 관련지어 생각해 볼(Gustman & Steinmeier, 2004)

수 있겠다 즉 은퇴 이후에 함께 여가를 보내기 위해 배우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자신의.

은퇴여부를 결정한다고 할 수 있겠다.

셋째 성별에 따라 은퇴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본인 및 배우자 특성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남성의 경우를 살펴보면 본인이 상용직보다 자영업에 종사하는. ,

경우 월평균 임금액이 많아질수록 은퇴하지 않을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 .

자의 연령이 많을수록 월평균 임금이 높을수록 은퇴하지 않을 가능성이 증가하였으며 배우, ,

자의 학력이 중졸이하인 경우보다 전문 일반대학을 졸업한 경우 및 배우자의 건강상태가 좋/

을수록 은퇴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여성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종사상. ,

의 지위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가 상용직에 종사하는 것에 비해.

자영업인 경우 은퇴하지 않을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의 변수는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나 최승현 의 연구에서. Colie(2004) (2006)

남성의 경우 본인의 은퇴결정에 있어 배우자의 특성 경제적 변수로부터 영향을 받는 반면( ) ,

여성의 경우에는 배우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분석한 내용과 동일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배우자의 학력이 종졸이하인 경우에 비해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전문 일반. , /

대학을 졸업하였을 때 본인의 과거취업경험이 없을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배우자

의 학력변수가 여성의 취업여부에 영향을 미치며 간접적으로는 은퇴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

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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